
보도자료

보도시점 (인터넷, 지면) 2026. 8. 31.(월) 즉시보도

8.15.~18. 호우 피해지역
재난지원금 66억 원 우선 교부

- 주택, 소상공인 사업장 침수 등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

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피

해를 입은 경상남도 통영시와 거제시에 재난지원금(국비) 66억 원*을 우선 

교부한다고 밝혔다.

  * 통영시 14억 원, 거제시 52억 원

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으로 인명피해와 주택, 소상공인 사업장 등 사유시

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원하는 예산으로, 통상적으로 피해 규모가 확

정되고 복구계획이 수립된 이후 일괄 지원해 왔다.

  ※ 재난지원금은 국비 70%, 지방비 30% 비율로 지원

 그러나 이번에는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, 복구계획 

수립 이전이라도 피해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

지급할 수 있도록 국비를 우선 교부한다. 나머지 재난지원금은 복구계획이 

확정되면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.

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“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

도록 응급복구와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”라며, “피해조사와 

복구계획을 속도감있게 수립하여 확정된 복구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피

해지역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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